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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

그 날의 아픔과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는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합법적 추모공간 설치와 치유를 위해

그동안 유가족 및 대리인과 정기적인 소통을 해왔습니다.

소통의 과정은 이견도 있었지만,

진솔한 자세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함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진심과 바램을 담아

시민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월 5일 서울광장 추모공간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9명 희생자 분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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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59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분향소는 모든 희생자 분들을 

한분 한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와 유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번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와 치유도 함께할 것입니다.

희생 최소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소방관과 의료진,

참사 이후 많은 고통을 감내해오신 이태원 상인분들,

지금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해오신 모든 시민 여러분,

4월 1일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서울광장의 분향소에서 

한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 속 상처와 아픔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 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 분들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유가족분들을 위한 임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항구적인 추모공간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도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통, 

특히 추모공간 설치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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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함께 유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여 

공식적인 추모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남겠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한 서울시, 안전한 대한민국’ 을 

힘을 모아 함께 만드는 것이

희생자분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이제 이 아픔을 치유하고 

따뜻한 봄날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